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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한 주일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또한 공의,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게 만든 것이 없습

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게 선하게 공의롭게 대하지만, 사람들이 인자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대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대로, 사람이 물건을 만든 대로 써먹지 못하고 다르게 써 봐요. 다르게 써먹으면 가

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존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 속에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

론 그냥도 감사할 것이 생기지만, 행동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많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행동을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보고, 이틀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봐도 자꾸 행동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큼 만들었는가도 써먹어 볼 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뜻있

게, 가치 있게, 유능하게 만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표어를 선생님이 내 걸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항상 섭리사에서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중심과 같이 움직이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

다.

뒤에서 처진 사람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직접 살고 같이 뛰어 돌아다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깁니다. 하나님, 신이 움직이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나는 보름동안 잠을 안 잤어도 이겨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춥다구? 추운 것이 아닙니다. 겨울 날씨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항상 활동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생깁니다.

이번 주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활동하고 뛰어 돌아다닐 때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못 쓰게 되면

가치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쓰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써먹게 해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써먹고, 말씀도 써먹고, 모두 못하는 자는 하나

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흑암과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그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공의와 진리로 함께 하고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

과 공의와 진리가 영원하고 영원할지어다.

전국, 온 캠퍼스, 청년부들, 장년부, 중고등부 모두가 다 활발하고 뛰고 달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게으

르지 않게 해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은 성경마다 다 지적했는데,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적 받

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운데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